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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
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 -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교황 “부국, 백신 
독점해선 안 돼”

프란치스코 교황이 19일 코로나19 백신의 공

평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강조했다.

교황은 이날 수요 일반 알현 훈화에서“부유

한 이들에게 백신 접종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면 슬픈 일이 될 것”이라며“백신이 이른바 부

유한 나라들의 소유물이 돼 전 세계적으로 보

편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슬

픈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우리는 더 훌륭한 방식으로 위기

를 벗어나야 한다.”며“일상으로의 회귀가 사

회적 불공평과 자연환경의 훼손을 의미한다

면 그런 방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라

고 덧붙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여개가 

인체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백신 접

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 이

하 협회)가 신앙도서 독후감을 공모한다.

추천도서는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 모두 거짓말을 한다(세스 

스티븐슨 다비도위츠, 이영래 옮김, 더퀘스트), 

침묵(엔도 슈사쿠, 공문혜 옮김, 홍성사), 말그

릇(김윤나),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리처

드 탈러, 박세연 옮김, 리더스북)등이다. 

최우수상 수상자 1명(500달러), 우수상 2명

(300달러), 장려상 3명(200달러)을 선정해 시

상한다.

독후감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 내외이

며 마감일 오는 10월 31일이다. 독후감은 wk-

cmmailbox@gmail.com으로 응모하면 된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미국의 칼 필레머 라고 하는 유명

한 학자가 장수한 사람 1000명을 만

나보고 책을 써냈는데 그 중 재미있

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이렇게,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

데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바꾼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

방을 바꾸려하지 말고 내가 변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빠르다고 공통

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꾸기 전에 상대를 변화시키

겠다는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남만 바뀌

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신이 바뀌려는 의지를 갖는 사람

들이야말로 상대방을 바꿀 수 있습

니다.

<금강경>에 있는‘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심(應云何住 云何降伏基心)’

이란 구절도 각자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느냐가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직장에서도 직원들에게 지시만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부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언제

나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지 상대방

에게 이렇게 변해라 저렇게 변해라 

얘기하면 자신은 물론 상대방도 피

곤해집니다. 인간의 성장이란 그저 

키만 커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생

을 두고 끊임없는 마음의 성장이 이

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적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 한 필레머의 리포트에

서 장수한 사람들은 가정이나 직장

에서 모두 즐겁게 생활했으며 성격

도 원만했습니다. 불우한 사람들은 

장수할 수 없습니다. 매사 즐거워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내가 먼저 변

하려고 노력해야 화목한 가정을 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

대방이 성장할 수 있는 진지한 대화

를 나누십시오. 직장생활에서도 자

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갈

고 닦아 가십시오. 인간은 영원한 성

장을 필요로 합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

면‘오늘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뭘 해주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

장에 나가서는 직원들을 어떻게 대

해줘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우선시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항상 베풀라고 말합니

다. 우리가 법당에 나와 부처님의 말

씀을 듣는 이유도 모든 사람들을 자

신의 아들딸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마

음이 될 때야 비로소 한 나라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껏

해야 내 아들딸만 챙기지만 부처님

은 무량중생들을 자신의 외동아들

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소통이라는 말을 자주 하

는데 부부간에도 소통이 제일 우선

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남에 대한 비

난이나 비판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

합니다. 남에 대한 비난은 전부 남

이 변해주길 원하는데서 생겨납니

다. 부부간의 갈등도 내가 먼저 변하

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

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도 그동안 성장해온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보니 다투지 않을 수는 없습

니다. 

먼저 자신이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

는 마음을 내십시오. 말보다 글의 힘

이 클 수 있으니 글을 통해 자신의 마

음을 나타내 보십시오. 아내에게 편

지를 쓰거나 남편에게 편지를 써봄

으로써 새로운 마음이 생겨날 수 있

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남의 말

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부부가 만

나 사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사회생

활 하는 것 모두 법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데는‘사섭법(四攝法)’이 있

습니다. 1. 보시섭(布施攝) 2. 애어섭

(愛語攝) 3. 이행섭(利行攝) 4. 동사섭

(同事攝). 즉 내가 먼저 베풀고, 사랑

의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이로운 행

동을 하고,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마

음이 사회생활의 근간이 됩니다.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마

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딸이

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

람의 마음이란 굳기로 말하면 바위 

덩어리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내 아

들딸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

오. 바위는 깨지면 절대로 붙지 않습

니다.

-지광 스님-


